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4.23)

□ 시진핑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각각 중러 집권당 대화 메커니즘 제9차 회의에 축하 편지

  중러 집권당 대화 메커니즘 제9차 회의가 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각 회의에 축하 편지를 보냈다.

  시진핑은 축하 편지에서 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했다. 그는 2021년은 ‘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의 해이자 중국공산당과 통합러시아당이 관계를 맺은 20주년의 해이며 20년 이래, 중국

과 러시아는 세대를 이어온 친선이념과 신형 국제관계 원칙을 발양하면서 긴밀하고 전면적인 전략

적 협력을 전개해 왔고 오늘날 세계 대국간 관계의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당의 장기

간에 걸친 메커니즘화 교제는 중러 정치적·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고 양국의 전방위적인 호

혜협력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세기적인 전염병 사태와 과거 100년간 없었던 시국의 큰 변화가 엇갈린 현시점, 세계가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역량으로서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야 하고, 국제 공평·정의의 수호와 세계 평화·

안정의 수호, 공동발전과 번영의 촉진을 위해 기둥 역할을 해야 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양당 대

표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양당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면서 

신시대 중러 관계의 전면적인 심화와 더욱 공정·합리한 국제질서의 구축,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동하는데 양국 집권당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하 편지에서 통합러시아당과 중국공산당은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한 정치 

역량으로서 올해 중국공산당은 창건 100주년, 통합러시아당은 창건 20주년이란 중요한 시각을 맞이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대화는 줄곧 러중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

이었다며 비록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았지만 통합러시아당과 중국공산당이 중앙 및 지방 차원에

서 시종일관 전면적인 왕래를 유지했다는 점이 유난히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쌍방이 양

자협력에 관한 많은 중대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당의 건설과 입법 업무 등과 관련

해 실천경험을 교류하면서 많은 유익하고도 현실적 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적·정치적 구상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건설적·효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

고, 러중 양국 및 양국 인민의 친선과 상호 이해를 진일보로 돈독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新华社, 

2021.4.21.)

□ 중∙미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동성명 발표

  18일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셰전화(謝振華) 중국 기후변화사무특사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

사와 15일~16일 상하이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기후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등의 의

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과 교류를 가져 기후변화위기 대응 공동성명 발표, 중미 기후변화 

대화 협력 채널 재개 등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양국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 발전에 대한 심각하면서도 시급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

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각국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며, ‘유엔기후변

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원칙과 규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추진을 위

해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통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조치 강화, 녹색 저탄소 전

환 추진, 개발도상국 에너지 저탄소 발전 지원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기로 했다.

(新华社, 2021.4.19.)


